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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通過對韓醫和西醫學術思想、的!t較, 從l쫓陽觀點進行分析, 試批判對這種용kl兄沒能j:;I(;到相應、 

對策的韓醫界B1敎育及臨庫醫學的各種問題, 我出適當對策, 井思考作鳥內經껴升究人員該做什願. 

第一 首先我們應該反省現在所實施的敎育是否符合現實. 寫此應當對現今꾀土會的陰陽;b텅衛狀態 

進行分析, 敎育模式tl1應隨看這種狀態的改變而變化. 現今世界途漸轉變寫陽盛陰哀的狀態, 擔此

我們不能繼續硬用舊的敎育;和臨'*模式. 第二 我們應當對富含哲學思想、的傳統醫學擁有담↑言J~、, 加

彈韓醫學理論敎育. 這樣才能正確敎導學生, 不使他們因馬西醫內容好學, 而隨派逢流 第르 不論

是낀E學校還是在Jiff究機關從事內經冊究的A員, 都i具有豊富的古漢語智識, 對內經的鼎究↑碩注T心

血,但是有A認寫當今時代不符合內經思漸.看-下韓國情況,認寫不必要學內經,應將西醫內容植

入到韓醫學當中,這種↑煩向不少見. 這不單純是各種社會條件的作用結果, 我↑門作鳥內經冊究A員也

無法推掉責任. 雖然不是件輕松的事|춤, 但將內經內容應用到臨皮的努力還恨섯缺, 井且沒能1iff究

出更多成果提供給臨皮工作者 我們對此有不可推£|]的責任. 寫r不將我們這-帶在liff究內經過程

當中所承受的難處轉給後代,我們應該們心自問井且要深思都做了些什悔?以後又將做什悔?韓醫

學敎育不僅要在大學校園內進行, 在入大學之前, 應該更積極的提供韓醫學基應敎育環境, 寫發展

韓醫學f故更多的準備工作.

關鍵詞;黃帝內經,現代醫學,韓醫學

I 序論

어 떤 學問을 ‘옳다’ ‘그르다’고 批判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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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어렵고 個A的으로 得o] 없는 일이 

다 그런데 왜 何必 本人은 그 어 렵고 得이 

없는 일을 또 하려고 하는가? 現在 우리가 處

하여 있는 現實이 너무나 縣漢스럽기 때문이 

다. 현재 우리나라의 出塵車이 1%에 가깝고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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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f:率이 15%이며 , 現l在의 젊은이들의 精子의 數

{|면는 할아버지들의 半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랴나 한펜 JJl在의 평균 좁命의 延동이 앞 

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現在 늘어내고 있는 좁命이 계속 늘어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速斷인 것 같다 現

在. 大행民國의 70以上의 -;g;A들은 6.25以前에 

成!.¥:을 마친 世代달이다. 60以上의 분들도 아 

직 젊은 時節에 農藥아나 抗生썩j에 露出이 그 

리 甚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마. 

싸在 出d끝흐감을 急激히 떨어뜨라고 있는 젊 

은이들이 JJ1在의 老A들처럼 f줍등놓하리라고 判

斷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問題가 았다고 본다. 

여퍼 해道에 나온 바와 같이 現在의 젊은이들 

의 精子역 數가 적고 不봐率이 머무나 높기 

때문이다 이는 時이 弱한 것이 뜰림없으니 

어려가7.] 淚病에 잘 걸릴 것이고, 홉命도 줄 

어들 소지가 충분히 았는 것이다. 

물론 論者도 醫쩔칭品 보다는 農藥이나 除草

쨌j등에 j단梁된 食l덤,과 기타 環境댄梁이 더욱 

큰 문재라고 생각하지만 。1 끼이l 사란을 살리 

겠마는 醫學까지 야를 거들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l 에 論者‘는 챔醫學과 西洋醫學을 學問的

앞}행J~-에서 Jt~핏 檢討하고, .호琴의 fil上을 陰陽

의 빼點을 가지고 分析해보고 이라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었는 韓醫界의 敎育

과 땀1i1未醫學91 問趙點들을 批r1J하고, 나아가 

이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라 內經을 liff 
갖E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엘은 무엇 

인가플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II. 本 論

@힘學과科學 

}첩경l 짧때f專에 “形而上者 詢之道 形而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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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之器”라는 말을 써서 i효와 氣를 나누어 말 

한 바가 있다 그런데 現在와 와서는 物理學

動*먼物學 등을 形而下學이라 말하고 哲學이나 

神學 등을 形而上學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는 形而下행과 形而上學이 별다른 關係가 없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科

學과 哲學은 서로 關係가 없는 學問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것이다. 그라나 周易에서 말한 形

而下와 形而上이란 말은 원래 그라한 뜻이 아 

닌 것 같다. 內經에 天華-象 :t며成形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의 理款가 象으로 땅예 내려오면 

地氣를 받아 形이 여루어진다. 形이 이루어지 

고 나면 形 속에는 形象야라는 것이 남게 되 

는데 이 形象은 바로 하늘어!서 내려온 바로 

그 象인 것이다. 形이 이루어지고 나면 形은 

環境에 척응하여 特性을 가진 器로 발전해 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과 器는 서로 分離

될 수 없는 存在인 젓이다 즉 形而上者는 形

而下者를 낳고 形而下者 속에는 形而上者가 

들어 있는 것이다. 다시 발하면 哲學은 科學

을 낳고 利싼은 램벨·을 그 얀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科學은 形而

下者인 自然 狀態, 즉 道를 품고 있는 形而下

者를 冊究의 뿔j象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가 

없어진 單純한 物質만을 그 뿔l象으로 삼고 있 

는 것이다. 이 世上에는 道를 품고 있지 않은 

單純한 物質은 거의 存在하고 있지 않다. 그 

런데 科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여 -따上의 

物質들여 道와는 相關없는 存在인 것처럼 생 

각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라나 內經에 

서는 |월陽者-는 天地之退也오 萬%J之剛氣ttL라 

하였듯이 天:tm뿐만 아니라 萬物에 모두 陰陽

악 法~lj 이 通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 

서 陰I場이라 함은 單純한 物性을 말하는 것여 

야니라 맨物이냐 £밟物이라 하더라도 사람야나 

햇t物과 같은 生老病死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植物파 動物, 鍵物!까지도 生老病死를 

하고 있는데 어찌 이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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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問이 이들 속에 들어 있는 道는 除外하고 

오직 이들의 物끼生만을 그 昭究의 對象으로 하 

고 있단 말얀가? 이런 學問이 이들의 物性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萬物의 

진정한 實體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論者는 韓醫學이 科學이냐? 哲學이냐? 는 

質問을 받은 일이 많다. 그리고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韓醫學을 科學化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이라한 말을 하는 사람 

들은 科學이 A類가 追求해야할 最흠의 學問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았는 사람들이다. 그라 

고 學問을 자가가 一時的으로 뿜IJ限的 ~間어l 

서 느끼는 것으로 그 價植를 評價하고 있는 

사람들이대. ‘科學은 最高의 것이다.’ ‘西洋醫學

옹 科學的이다.’ ‘韓醫學은 非科學的이다.’ ‘그 

랴므로 韓醫짧을 *斗學化해야 한다.’ 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대단한 予居을 犯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科學이 最高의 것인데 

韓醫學이 非科學이라면 韓醫學을 科學化하는 

것이 아니라 韓醫學을 없애야 마땅하다. 반대 

로 韓醫學이 非科學的으로 發展하억 西洋醫學

보다 優秀하다면 그 非科學的인 方法을 固守

하고 發展시켜야 韓醫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但只 그 韓醫學적 方法이 現在 韓醫學을 하 

고 있는 사람들의 趣向어l 맞지 않고 또한 漢

文이 어려워서 옛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理

解할 수 없다고 하여 科學的으로 라꾸려하는 

것은 美國 샤람이 韓|國語가 어렵다고 韓國語

를 英語로 마꾸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非科

學的인 韓醫學을 科學化하면 이미 그것은 韓

醫學이 아니다. 

그려나 다행인 것은 現在의 科學에 限界를 

느낀 사람들이 科學을 새로운 方面으로 發展

시키고 있다. 즉 植物에 게도 感情이 였음을 

認定하고 生態界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 

들이 努力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科學과 哲學은 分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離되어서는 아냐 된다. 哲學이 없는 科學은 

餘햄運轉者가 運轉하는 담動車의 흉走와도 같 

은 것엽니다. 불론 科學이 없는 哲學도 單純

한 空理空論에 빠질 뿐이다. 東洋의 많은 文

化가 았었음에도 오직 韓醫學만 實用學問으로 

그 命服을 굳건히 이어온 것은 다른 學問이 

單純히 空理空論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 

라나 우리 韓醫學은 哲學을 안에 품고 科뺑으 

로 發展하였기 때문에 科學이 高度로 發達한 

오늘에 더묵 그 名聲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다. 행여 或者 들의 要求대로 韓醫學이 哲學

을 버리고 純經하게 科學化가 되어 버린다변 

韓醫學이라는 훗용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았겠 

는가? 

(2) 變하는 것과 變하지 않는 것 

或者는 우리 韓醫學은 예전에 비하여 發展

이 없다고 한다. 發展의 基準을 어디에 두고 

評價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아야기가 있 

을 수 있다. 韓醫學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陰陽五行의 理論만 가지고 이야기 한마면 內

經以後로 커다란 發展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運氣論이 庸代에 王永에 의하얘 만 

들어 저술되었다면 運氣論에 와서 三|윌三陽論 

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커다란 發展으로 볼 

수 있고, 金元四大家에 의하여 만들어진 相火

論도 두陰三陽論의 理解를 돕고 있는 것이 分

明하다 臨'*애 있어서 傷寒雜病論을 펼두로 

시작된 病理論은 時代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였 

지만 金元이래로 발전한 滋陰降火論이 溫病學

으로 이어진 것이 가장 뚜렷한 發展이었으며, 

韓國에서 誠生한 四象醫學은 르|陰三陽을 四象

으로 要約하여 體質區分에 適用함으로 *짧옮한 

病理를 쉽게 이해할 수 였는 새로운 길을 開

拍한 것이다. 

섣사 理論과 臨皮에서 새로운 發展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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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고 하여 陰陽五行의 理論이 바뀌는 것 

은 아니다. !월陽五行理論은 原理 그 담體로 

存在할 뿐이고, 이를 發展시켜 週用하는 젓이 

바로 우리 醫學徒에게 달려있는 責務인 것이 

다. 우리가 陰陽五行을 잡 아해하지 못하여 

돼*에 應用하지 못한다고 하여 l쏠陽五行。1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陰陽Ji

行을 發폈시 칸다해도 [월陽1i行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 險陽五行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이 

라는 것이다. 단지 內經의 말대로 이를 잘 따 

르고 ￥|]用하는 者는 緊盛하고 o]를 어기는 사 

람은 L느할 뿐이다. 

®陰陽五行은 예經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造라는 것이 天池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편朋價뼈는 사람이 이를 行하였을 때 나타나 

는 것이다 그리므로 道가 天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였다고 말할 수 았는 것이 

다. 陰~~jJi行은 분명히 사람이 있기 전에 存

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 

할 때 사람여 있고서 陰l場뇨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급 科學이 世上을 風摩하고 

있는 이떼에 陰陽五行을 理解하고 맴「皮에 應

用하는 짧者가 없는데 l쓸陽五行은 어디에 있 

어 그 價따를 認定받을 수 있겠는가? 陰陽五

行은 內經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쏠陽五行 

은 萬物의 變化過程에서 認識할 수 있는 存在

얼 뿐이다. 우리는 당장의 이 JJlJ빛에서 또는 

l돼*에서 |쏠陽1i行의 存在를 確認하고 移用할 

수 있을 때 陰I場五行이 。1 렌上에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內經을 冊究하는 많은 사람들은 

醫댐을 하는 사람들이 內經을 읽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다 그 외에 사람들은 內經의 臨皮

的 慣備에 매하여 많은 懷疑를 가지고 있다 

물론 歷代의 名醫들이 모두 內經을 隔究하고 

서야 名醫가 되었으므로 內쩡의 價↑直룰 정면 

으로 否定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內經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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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숲陽五行의 참 價f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라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왜 現代人은 內經을 읽기가 어려운가? 바 

꾸어 말하면 陰陽五行을 理解하기 어려운가? 

물론 이미 탬洋科學的얀 敎育을 받고 있기 때 

문이대.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다‘ 껴代λ이 

살고 있는 環境o] 엄然과의 거려가 너무 멀다 

는 것이다. 陰|場Ji行은 어디에서나 觀察하고 

느낄 수 았지만 아무래도 人f필 

는 自然에서 보다 쉽게 정확하게 느낄 수 있 

는 것이다‘ 現在의 學敎 敎育이 微弱하게나마 

自然과의 據觸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 

고 있는 것은 多幸이다. 우리 內經을 冊究하 

는 사람들도 自然과의 接觸을 늘라고 自然과 

現實 臨'*어l서 陰陽五行을 느끼고 생각하는 

時間을 많이 가지고 이라한 方式으로 敎育을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 갈수록 기울어지는 陰I場의 均衛

地f求 溫I!쫓化의 問題는 어제 오늘의 問題가 

아니라 이미 數十 年 前어j 提起된 것이지만 

解決의 幾微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그 危

機가 現實로 닦아 오고 있대. 여기서 論者가 

言及하려고 하는 것은 環짧的인 根本 問짧가 

아니라 A間어i 게서 나타나는 問題만을 言及하 

려는 것이다‘ 샤람이내 生物이 살아간대는 것 

은 氣를 發散시켜 氣를 벌어들일 수 았는 形

을 만들고 이 形을 통하여 氣를 별어들여 밝 

藏하는 일을 反復하는 것일 뿐이다. 이 反復

的엔 過程에서 陽이 盛하면 發散이 週多하고 

I쓸이 검양하면 財藏이 過多하여 氣의 均術이 깨 

지게 되는 것이다. 

鼠史的으로 보면 漢代 以前에는 陰이 盛하 

여 뺨藏J生이 週하였으므로 傷寒論이 登場하였 

다‘ 그러나 鍵쯤南北朝와 F홉曺宋을 거치면서 

社會가 混행L하고 心性이 어지려워지면서 相火

의 熾盛으로 火熱이 많아지자 金元에 이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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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熱病論과 相火論이 擾頭하게 닭고 이들은 

學界의 呼F뽕을 얻게 되고 明좁을 거치면서 溫

病學으로 발전하여 現在 中國에서는 傷寒論보 

다 훨씬 많은 呼應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우 

리나라도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몇 大學에서 

溫病學 講義가 開設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陰氣가 점차 弱해지고 陽氣가 盛해지고 었다 

는證據얀 것이다. 

天地의 陰|場의 均衝이 이 렇게 달라지는 根

本 頂因을 論者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단지 

이렇게 天地之氣가 달라지고 있다는 샤실을 

알고 學生들을 敎育하고 또 臨皮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한마. 

그리고 陰陽論을 연구하는 內經빠究者틀이 

나 周易올 1升究하는 사람들은 이 러한 사실을 

충분히 討論하여 隔究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여야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한다‘ 

論者가 보기에 中國에서 j可北에 있던 사람 

들이 江南으로 내려오면서 i圖病이 많아지고 

。l 에 대한 冊究가 많이 進行되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中國의 묶代의 A口는 奏나라 

때에 비하여 3倍 정도 增加하는데 그쳤지만 

좁代 이후 지금의 中國A口는 10배에 달하고 

있다. 

그 만큼 人間社會의 變化가 급격하게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韓國이나 中國 日

本은 數十 年 前에 비하면 또 얼마나 변하였 

는가? 이러한 급격한 變化는 염청난 氣候와 

土壞의 變化를 일으키고 이에 아울러 사람의 

體質의 變1t를 열으키고 있는 것이다. 

30年 前의 韓國의 사람틀은 餘料水로 따뜻 

한 숭늄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따뜻 

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冷水를 모두 飯料水로 

먹고 이것도 모자라서 얼음을 타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身熱이 많은 것이 精氣가 實해서 그 

렇다변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不했率이 급 

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實熱이 아니라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결국은 虛熱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 

는가? 

근본적인 天地l陰陽의 不均衛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醫學界에서는 A間에서 일어나고 있 

는 陰陽의 不均衝에 대한 宣言的 警告를 해서 

최소의 義務的인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 

가? 그러나 현재 韓國의 大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敎育의 實態를 살펴보면 東醫寶鍵을 薦

主로한 臨皮敎育이 이루어지고 았다. 東醫寶

짧은 宋金元의 醫學。l 정리된 것으로 滋陰|짧 

火說이 틀어와 있고 溫俊어l 대한 論述과 處方

도 잘 정리되어 았다. 그러내 아직 溫病에 대 

한 춤代의 體系的 論述이 빠져 있고, 대부분 

의 大學에서 溫病學에 대한 敎育·이 이루어지 

지 않고 었다. 그 뿐만야 아니다‘ 현재 韓國의 

臨皮家에서 熱性病。l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溫補之쩍l나 辛溫之웹j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마. 이는 夫學 敎좁에 많 

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內經으로 바라본 現代醫學界의 虛와 實

內經이 著作되던 時期에는 아직 藥物爆法。1

일반화 되지 않고 黃帝의 主張대로 微鍵으로 

病病을 치료하려 했으므로 醫標費가 크게 문 

제되지 않았던 것 갇마. 또한 醫爆가 國家의 

事業이고 醫빼가 國家의 官更였으므로 더욱 

醫續費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라나 貨縣

經濟가 발달하고 私有財塵이 增植되면서 醫學

은 점차 致富의 주요한 手段이 되기 始作하였 

다. 特히 資本主義의 發達과 盧業社會의 登場

은 醫續가 더욱 致富의 手段으로 轉落되는 것 

을 져U速하였다 

韓國의 예를 든다면 醫學을 하는 것을 참된 

醫爆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샤람이 

많지만, 醫學을 단지 돈을 벌기위한 手段이라 

는 것을 이제 감추지도 않는 지경에 도달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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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얘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많 

은 理따기 있겠지만 韓醫웰의 敎育이 저l자리 

를 찾지 못하여 신참 韓醫떼들에게 진정한 韓

뽑學的인 醫據技jij'ij에 대한 법쐐心을 심어주지 

못한 콘 원언이라 생각한다 

현재 ##.國이니- 日本은 醫橋保險을 시행하고 

있고 中國은 비土會主義를 채태하고 있으므로 

역 사 保險과 類似한 醫*현福ii\Jl: 政策을 펴고 있 

다고 불 수 있다‘ 그러므로 形式的으로는 國

民틀이 충분한 醫據惠i뿔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라나 忠者륜 많이 誌致해서 듭.擔하고 또한 

칩據日數륜 늪려야만 醫院의 經營Jk支가 좋아 

지므로 자연히 過剩 談擔니 i뚫延읍·*환 虛f댐~fi 

*현플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설이다. 또 

한 -般A틀아 뽑흉擔의 ’굉에 대한 評價 能力이 

없으므로 센者괄 품致하기 위하여 廣告에 치 

중하고 과도힌 拖設과 裝備른 앞윤 다투어 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돈은 처음에는 

開業뽑가 융통하겠지만 결국은 모두 뽕、者가 

맺 lll] 보 불려서 負擔해야 하는 것이 아딘가? 

앞서 만한 바와 갇이 참된 후헤험용學的연 5잦續 

로 셰바-會와 함께 핀榮히고픈 醫據人이 없는 것 

이 아니지만 醫學的 知識과 能1J이 모자라는 

형편이므로 이릎 寶行할 수 없는 것이다 

|처챔을 冊究히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램醫學을 學術

的으호 理解하여 이룹 바탕으로 뛰어난 돼l未 

을 하려띤 內씬을 펠두로 f易寒쩨病論 四大家

뿜; j밟j힘學 등 中|행l의 짧古典을 목파해서 외워 

야 하고, 韓國의 古典으로는 東醫훨짧과 束醫

파;1u~保元을 역시 읽고 외워야 할 것이다 그런 

네 20년 기-까이 西洋科學 敎育만 받다가 갑자 

기 20세기- 되어서야 몇 년간 조금씩 內經 傷­

됐쟁ff病폐 등을 走馬看매격으로 하고 있으니 

어찌 진정한 醫떼가 나오기블 바란 수 있겠는 

가? 렘I행1。l나 B 本은 물론 며國에서도 어란이 

블의 早期敎育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피아노 

니 바이옹렌 英訊 등은 이미 3∼4살이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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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韓醫學을 위한 敎育

만은 유독 20살아 넘어서야 하고 있으니 현재 

와 같은 西洋科學이 협L舞하는 시기에 어찌 진 

정한 韓醫學者와 臨ff(家가 나올 수 있겠는가? 

각 大學이 진정 韓醫學을 발전셔껄 意志가 

있다면 韓國의 民族士官學校 같은 中等敎育機

關부터 세워서 東洋哲學을 바팅으로 한 早期

敎育을 시행하면서 漢;it 설력과 東洋的 自然

觀 物質觀 등을 t音養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발달한 醫據擬器를 動員하여 A體를 

정확하게 찍는다 하더라도 形體的 變化를 보 

고 알 수는 있겠지만 變化를 일으키기까지의 

病理와 이를 解휩1하여 手術하지 않고 藥物이 

나 鍵잦로 치료할 手段을 찾는 데에는 어디까 

지나 샤람의 머리를 통한 정밀한 分析을 통한 

比較 않合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能力은 自然이나 社會를 직접보고 살아가면서 

體得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아딘 

가? 현재 醫學을 한다는 學生플을 보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自然이나 社會와 

의 접촉응 전점 멸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III. 結 語

첫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敎育이 現寶에 

맞는지를 한번 反省해 보아야한냐. 그녁기 위 

해서는 현재 世上의 陰陽의 均徵狀態에 대한 

冊究를 進行해야 히고 이를 바탕으로 敎育도 

變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現今의 世界는 l場o]

盛하고 陰이 弱한 상황으로 꾸준히i 變하고 있 

는데 舊態依然한 敎育을 하고 臨j末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 哲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짧學에 대한 

自쉬心을 가지고1 哲學을 바탕으로 한 韓醫學

理論 敎育을 더욱 강화헤 나가야 할 것이디. 

그래야만 당장 쉽디-고 탬洋科學으로 휩쓸려기 

는 젊은 학생들에게 韓醫웹을 제대로 敎育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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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셋째 學校에서나 빠究機關에서 內經을 liJf究

하고 있는 분들은 이마 漢文 以後의 世代들이 

므로 누구냐 엽身들의 여經 理解에 엄청난 努

力을 願注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漢

文이라는 글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時代가 內램의 思i朝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韓國의 境遇를 보면 內經을 오 

허려 不必要한 科팀으로 생각하고 西洋醫學을 

韓醫學에 接木시키 려는 努力을 繼續하여 왔고 

아적도 그러한 뼈向이 적지 않다. 이는 여러 

가지 社會的 與件도 作用하고 았지만 內經을 

陽究하고 있는 우려들의 責任도 없다고만 할 

수가 없다.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內

햄의 內容을 臨'*에 接木시키려는 努力이 不

足하였고 얼반 醫擁陣에게 必要한 內經의 鼎

究 塵物을 내놓지 못한 責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려므로 우리는 우리 世代가 內經을 

冊究하면서 격은 어려움을 後學에게 불려주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努力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韓醫學 敎育을 大學에서만 

시킬 것이 아니라, 大學入學 以前에 韓醫學

敎育을 위한 準備敎育에 좀더 積極的얀 자세 

로 나서야 할 것이다‘ 

『黃帝內經』에 의 한 現代醫學의 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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